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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다문화 가정 부모자녀 간

한국어 및 계승어 유창성의 일치도가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 지 수 고 유 진 한 윤 선†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국제결혼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한국 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다양한 사회․심리적 어

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사회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라고 보았

고, 한 가정 내에 한국어 및 계승어 두 가지 언어가 공존하는 한국 다문화 가정의 특성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한국인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계승어 유창성 일치도와 외국인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한국어 유창성 일치도에 따라 부모관계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2년 전국다

문화가족실태조사의 청소년 자녀 데이터와 그들의 부모 데이터를 병합하여 총 4314명의 청

소년 데이터를 다층선형회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모자녀 간 한국어

와 계승어 유창성 일치도는 부모관계 만족도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

고, 한국어나 계승어를 모두 유창하게 하는 집단, 청소년과 부모 중 한쪽만 유창하게 하는

집단, 둘 다 유창하지 않은 집단 순으로 부모관계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내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정책에 대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 다문화 가정, 다문화청소년, 언어 유창성, 부모자녀 관계, 계승어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및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15, Vol. 21, No. 4, 649∼669.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 650 -

서 론

오랜 시간 단일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 온

한국은 이제 다문화 사회 진입 단계를 벗어나

전환 단계로 향하고 있다(김영란, 2015). 다문

화 관련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은 2014년 7월 기준 약 79만 명

정도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20년경에는 100만 명 정도로 예상된다고 한

다(안전행정부, 2014).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12079호, 2014)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규정의 결혼이민

자와「국적법」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법에 의해 정의되는 다문화 가족이 아

닌, 실질적인 다문화 가족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먼저,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혹은 외국인 남자와 한국

인 여자로 이루어진 국제결혼 이민자 가정이

있으며 다음으로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근

로자 가족 그리고 북한이탈주민가족이 있다

(김경우, 2012). Kim(2009)은 한국 내 다문화

가정이 증가 하고 있는 이유를 일자리를 찾으

러 한국에 온 외국인들의 증가와 농촌에 사는

한국남자들이 외국에서 신붓감을 찾는 비율의

증가로 보았다. 주목할 점은 한국으로 이주해

온 외국인 중 약 14%는 한국인 배우자와 결

혼하여 가정을 형성하며 살기 위해왔다는 것

이다(Choi, 2010).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더불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안전행정부

(2014)의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은

총 204,204명으로 집계되었는데, 만 7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의 수는 82,894명인데 비해, 

만 6세 이하의 아동의 수는 121,310명이다. 즉, 

지금 현재 청소년기에 접어든 다문화 가족 자

녀들의 수보다 앞으로 청소년기에 접어들 다

문화 가정 아동들의 수가 훨씬 많음을 의미한

다.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 자녀들은 사회 심

리적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하기도 하는데 일

반 아동에 비해 부족한 사회적 역량을 보이기

도 하며, 피부색이나 외모로 다문화 가정 자

녀임이 눈에 띌 경우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 일반 아동이 받지 않는 스트

레스를 받으며 성장하기도 한다(김민정, 2008; 

최운선, 2012).

다문화 청소년들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겪

는 어려움에 대해 대응하는 능력을 가정 내에

서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청소년의 자아 발달 및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모자녀 관계

는 청소년 자녀들의 행복을 좌지우지하기도

한다(문주희, 백지숙, 2012; 전경숙, 정태연, 

2009; Lee & Kim, 2000). 따라서 앞서 언급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

은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통하여 극

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청소년들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가

정에서도 갈등을 경험할 수 있는데, 특히 언

어는 가족 내 관계의 질을 살필 수 있는 중요

요소이다. Fillmore(2000)의 연구에서는 부모자

녀가 각자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경우, 부모자

녀는 서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Oh와 Fuligni(2010)

의 연구와 Portes와 Rumbaut(2001)의 연구에서

는 청소년이 부모 세대의 언어를 유창하게 할

수록 세대 간 격차를 덜 경험하고 부모관계의

질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었다. 앞선 연구들

을 고려하면 계승어를 이민부모만큼 유창하게

구사하는 청소년일수록 부모관계를 긍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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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한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이렇듯

다문화 가정 내 부모자녀 관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언어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

다.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로 이루어

진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특성상 한 가정

내 두 문화가 존재하는 경우가 다분하여 한

가정이 동일한 민족적 배경을 가지는 기존의

연구들을 우리나라 상황에 일반화 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상황

을 고려한 다문화 가정 내 부모자녀 간의 외

국인 부모나라의 언어 유창성과 거주하고 있

는 현지 국가의 언어 유창성에 대해 살핀 연

구가 절실하다.

다문화 가족의 증가에 따라 제도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제정하여 교육

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다

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교육부의

‘중앙다문화교육센터’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족지원포털 사이트인 ‘다누리’는 각각 다문

화 학생과 다문화 이주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생활이나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은 다문화 가정 자녀와 이주민 여성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언어적인 지원을 주된 목적

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Chung과 Yoo(2013)의 연구에서 다문화 센터 프

로그램이 한국의 가치나 문화만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한다는 점을 비판하였고, 황상심과

정옥란(2008)의 연구에서는 지원받는 대상자들

의 수준과 필요를 고려하지 않는 교육들이 제

공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다

문화 가족에 대한 언어 지원이 한국어 위주인

반면 한국인 부모에 대한 외국어 교육은 교육

내용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개선

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들은 시

행되었던 프로그램들이 가지는 효과성을 기반

으로 정책 방향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다문화 정책에서의 효과적

인 요소들을 유지하되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접근이 선행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내의 한국어나 계승어 유창성의 차이가

다문화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자녀 관계 만

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 한

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 다문화 정책에 대하

여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청소년기와 부모자녀 관계

청소년기에는 흔히 또래나 이성 친구 같은

의미 있는 타인(significant others)과 보내는 시

간이 증가하지만 부모자녀 관계는 여전히 그

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이다(Collins, 

Maydew, & Weiss, 1997; Collins & Laursen, 

2004). Ranson과 Urichuk(2008)의 연구에 따르면

안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가진 아동이 불안

정한 관계를 가진 아동보다 높은 사회성, 도

덕성 그리고 심리적 기능을 유지한다. 더불어

부모자녀 관계는 인종과 민족을 넘어 모든 청

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

할 수 있다(박명숙, 송사리, 2010; Eichelsheim et 

al., 2010; Kang & Lazarevic, 2013). 청소년들에

게 있어서 가족관계는 청소년들의 행복을 예

측할 수 있는 요인이며, 특히 한국의 부모자

녀가 서로를 혈연으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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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대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부모자녀 관계는 서로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

고 받는 관계임을 유추할 수 있다(김의철, 박

영신, 2004; 전경숙, 정태연, 2009). 아시아계

미국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관계가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심리

적 안녕과 행동적 기능에 연관이 있음을 밝혀

낸 바 있다(Kang & Lazarevic, 2013). 이와 반대

로 부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인종과 관계없

이 청소년 자녀의 공격성과 약물 사용과 같은

일탈행동과 아주 큰 연관이 있는데, 만약 청

소년 자녀가 부모자녀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

식하게 되면, 약물사용과 비행행동을 다른 청

소년들보다 더 많이 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Eichelsheim et al., 2010). 이러한 부모자

녀 관계가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문화 가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Schlabach 

(2013)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 내의 가족관계의

질은 자녀에게 발생될 수 있는 사회, 정서적

웰빙의 부정적인 결과들을 낮출 수 있다. 다

문화 가정 어머니가 양육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수록 아동의 발달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뤄지며,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녀가

가족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지위 비행, 

반항적 비행, 폭력적 비행의 영역이 줄어드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박명숙, 송사리, 2010; 

박현선, 이채원, 노연희, 이상균, 2012). 다시

말해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에서

도 여전히 부모자녀 관계는 청소년에게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부모자녀 간 언어 유창성의 차이와 부모자녀 관계

언어는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수월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소통의 원활함을

넘어 자녀의 발달 측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상호 간 언어를 활용한 의사소통이 어려

운 영아기 시기에도 어머니가 언어적인 반응

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언어표현

능력은 달라지며, 다문화 가정에서도 어머니

들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자녀의 언어능력이

상이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김연수, 곽금주, 

2010; 황상심, 정옥란, 2008). 이선미와 천우영

(2013)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 부모와

자녀가 한국어 실력이 낮을수록 서로가 원하

는 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적 의사

소통을 하지만 다문화 가정 부모와 아동의 한

국어 실력이 좋을수록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결혼의 특성상 한국 다문화 가정에는

아버지의 언어와 어머니의 언어가 다를 경우

한국어 및 계승어 두 가지 언어가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자녀 간 언어 유창성의 일치

도는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Tseng와 Fuligni(2000)의 연구에서

는 부모자녀가 사용하는 언어의 일치 여부가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Oh와 Fuligni(2007)의 연구에서 사용하는 언어

의 일치보다는 언어 유창성이 부모자녀 관계

를 설명하는데 더 적합하다는 결과를 확인하

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언

어 유창성의 일치도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자녀 간 언어 유창성의

일치도는 크게 부모와 자녀 모두가 언어를 유

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정적 일치, 부모자녀

중에 어느 한쪽이 더 유창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불완전 일치, 마지막으로 둘 다 유

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부적 일치로 나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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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먼저 부모자녀 간 언어 유창성의 정적 일치

는 청소년 자녀와 부모가 이민 국가에서 계승

어를 함께 구사할 수 있는 경우와 부모와 자

녀 모두가 주류 사회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

하는 경우가 있다. 청소년 자녀가 계승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경우 부모와의 소통에 도움

이 되어 부모자녀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Arriagada, 2005). 또한 계승어를 유

창하게 하는 청소년일수록 세대 간 격차를 덜

경험하고 부모관계의 질이 높다는 연구들을

고려하면 계승어를 이민 부모만큼 유창하게

구사하는 청소년일수록 부모관계를 긍정적

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Oh & 

Fuligni, 2010; Portes & Rumbaut, 2001). 한국 다

문화 가정의 경우에도 청소년 자녀가 계승어

에 대해 관심을 가질수록 어머니와의 관계 만

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 청소년

의 계승어에 대한 관심은 부모자녀 관계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준다(허청아, 2014). 부모자녀

간 언어 유창성이 정적으로 일치하는 또 다른

경우는 부모가 주류사회의 언어를 자녀만큼

유창하게 하는 경우이다. 이때 부모의 주류사

회의 언어 유창성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관계를 밝혀낸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주류사

회의 언어를 유창하게 할수록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질을 높여 그들의 자녀가 부모관

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

(Gorodzeisky, Sarid, Mirsky, & Slonim-Nevo, 2014).

부모자녀 간 언어 유창성이 일치하는 경우

외에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언어 유창성이 일

치하지 않는 경우도 부모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이 부모보다 언어를 유

창하게 하는 경우와 반대로 부모가 청소년보

다 유창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전

자의 경우, 청소년 자녀가 부모보다 주류사회

의 언어를 유창하게 하여 이민 국가에서 언어

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위해 통역자 역할을

하는 ‘언어 중개(language brokering)’를 예로

들 수 있다(Martinez, McClure, & Eddy, 2008; 

Weisskirch, 2007). 청소년은 ‘언어 중개’를 통해

부모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부모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한다

(Buriel, Love, & De Ment, 2006; Chao, 2006). 나

아가 언어중개를 통해 형성된 부모자녀 간의

끈끈한 유대감은 자녀들이 언어 중개자 역할

을 감당하며 마주한 스트레스를 낮추기도 하

고 자녀들이 부모 세대의 가치관을 동일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Love & Buriel, 2007). 하지만

부모를 대신해 언어를 중개하는 입장에서 원

치 않게 복잡한 가정사를 알게 되거나, 학교

생활평가와 같은 청소년 자신을 둘러싼 민감

한 사항에 대해서 중개자 역할을 해야 할 때, 

부모자녀 관계는 악화되기도 한다(Dorner, 

Orellana, & Jiménez, 2008). 특히 청소년 자녀가

언어 중개자 역할을 오래 감당하게 될수록 부

모로서 기대되는 역할까지도 자녀가 대신하게

되는 ‘역할의 뒤바뀜(role reversal)’을 경험하게

된다(Hua & Costigan, 2012). 전통적인 부모자녀

관계의 구조가 뒤바뀌어 부모의 보호를 받아

야 할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를 지원하고 보호

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 많은 부담감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야기된 갈등이 결국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한국 다문화

가정의 경우, 외국 출신 부모가 청소년 자녀

보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할 때 자신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이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김이선, 정해숙, 이은아, 채수홍, 2010). 이러

한 언어 유창성의 차이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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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가 청소년 자녀보다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경우는 자녀가 계승어 사용을

거부하거나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이주한 국가에

서 청소년이 계승어로 말하기를 거부하는 경

우, 자녀는 부모와 지속적인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Hinton, 2001). 자녀가 부모 세대의 언어

를 유창하게 하지 못할 때 부모자녀 간 대화

의 깊이나 지속시간에 한계가 있어서 이런 상

황이 지속되면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어 언어

유창성의 비일치가 부모관계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부모자녀 간 언어 유창성의 일치도가 그들

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마지막 경우의 수는

부모와 자녀의 언어 유창성이 부적으로 일치

하는 경우이다. 부모와 자녀 모두 언어가 유

창하지 않는 경우, 부모자녀 관계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할

것을 예측할 수 있지만 실증적인 연구는 진행

되지 않는 상태이다. 

기존의 다문화 가정의 언어 유창성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미국이나 유럽의 이민자 가족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으며 부모 세대와 자

녀 세대로 나누어 계승어 사용 능력과 주류사

회언어 사용 능력에 대해 주로 연구가 되어왔

다. 하지만, 국제결혼으로 인해 형성된 한국

내 다문화 가정은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부모

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어 및 계승어 두

가지 언어가 공존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다

문화 가정에서는 언어가 부모관계 만족도를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양 부

모가 각각 사용하는 두 가지 언어의 공존을

반영한 연구는 많지 않아 한국 다문화 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

라서 부모자녀 간 언어 유창성의 일치도를 세

부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며

특히 기존에 연구되어오지 않은 부모자녀 간

언어 유창성이 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도 자

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관계의 질은 소통의 원활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부모자녀 관계를 살피는

데 있어서 언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

만 이러한 중요성과 한 가정 내에서 부모끼리

도 언어가 다를 수 있다는 한국 내 다문화 가

정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부모와 청

소년 자녀, 외국인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언

어 유창성을 살펴본 연구가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 한국어 및 계승어 두

가지 언어가 공존하는 한국 내 다문화 가정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언어 유창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 가정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부모로 구성

되어 두 가지 언어를 공유하는 가정이라 명명

하였고 그들의 자녀를 다문화 가정 자녀로 정

의하였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한국어와 계승

어 유창성을 기준으로 각각 표 1에 제시된 것

처럼 집단을 나누어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설정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모관계 만족도는 부모자녀 간 계승어

유창성 수준에 따라 나눈 집단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2) 부모관계 만족도는 부모자녀 간 한국어

유창성 수준에 따라 나눈 집단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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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언어 유창성

상 하

부모의 언어 유창성
상 정적 일치 불완전 일치1(부모>청소년)

하 불완전 일치2(부모<청소년) 부적 일치

표 1. 부모자녀 간 언어 유창성 일치도에 따른 구분

3) 청소년과 한국인 부모의 계승어 유창성

의 일치도가 부모관계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4) 청소년과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유창성

의 일치도가 부모관계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언어 유창

성과 부모의 언어 유창성 차이가 청소년이 지

각한 부모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에서 실시한 2012년 전국다문화가정실태조사

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전국다문화가정실태

조사의 조사대상은 결혼이민자․귀화자, 결혼

이민자․귀화자 등의 배우자 그리고 만 9~24

세 자녀를 포함한 전국의 다문화 가족 15,341

가구를 표본으로 한다. 조사는 2012년 7월 10

일에서 2012년 7월 31일 사이에 진행되었다. 

조사 내용은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의 일반 특

성, 경제 상태, 가족 행태 및 가족관계 등을

포함하며 다문화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

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

구의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결혼이민자․귀화

자와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배우자 데이터

를 만 9세~ 24세 청소년 자녀 데이터의 가구

고유키를 기준으로 통합하였다. 가구 당 평균

자녀수는 1.80명으로 총 3219가구이며 최종분

석에는 결측치를 제외한 2875가구의 4314명의

청소년 자녀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측정 도구

전국다문화가정실태조사의 만 9세~24세 청

소년 데이터에 개인 변인, 한국어/계승어 유창

성 관련 변인 그리고 가족관계 만족도 변인은

청소년 자녀가 직접 설문지에 기재하였으며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데이터의 한국어 유창

성 관련 변인은 외국인 부모가 직접 기재하였

다. 또한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배우자 데

이터의 외국계 배우자 나라의 언어 유창성은

한국인 부모가 직접 기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부모관계 만족도

부모관계 만족도는 청소년 자녀가 인식한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문항과 어머

니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문항으로 총 2개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로 구성되었으며 1점(매우 불만족) ~ 5점(매우

만족)으로 나타나게 원척도를 역코딩하였다. 2

문항의 Cronbach’s α=.76 으로 나타났으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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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2문항을 합하여 평균 낸 점수를

활용하였다. 이는 부모관계 만족도 점수가 높

을수록, 청소년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 유창성 일치도 집단

한국어 유창성은 청소년 자녀와 외국인 부

모만을 대상으로 측정되었으며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

었으며 1점(매우 못한다)~ 5점(매우 잘한다)으

로 나타나게 원척도를 역코딩하였고 4문항을

모두 합하여 평균점수로 만들어 분석에 활용

하였다. 청소년과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유창

성에 대한 전체 4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모두

높은 수준이었다(청소년의 한국어 유창성 4문

항의 Cronbach’s α=.95,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유창성 4문항의 Cronbach’s α=.94). 청소년과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유창성 일치도는 그들

의 한국어 유창성을 측정한 4문항의 평균 점

수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한국어 유창성 일치

도 집단은 총 4개로 청소년과 부모의 한국어

유창성이 평균보다 모두 높은 집단은 정적 일

치 집단, 청소년과 부모의 한국어 유창성이

평균보다 모두 낮은 집단은 부적 일치 집단으

로 더미 코딩하였다. 그 다음, 부모의 한국어

유창성은 평균이상이지만 청소년의 한국어 유

창성은 평균이하인 집단은 불완전 일치 집단1

로, 부모의 한국어 유창성이 평균이하이고 청

소년의 한국어 유창성이 평균이상인 집단은

불완전 일치 집단2로 더미코딩 하였다.

계승어 유창성 일치도 집단

계승어 유창성은 외국계 부모의 언어 말하

기, 듣기, 읽기, 쓰기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청소년 자녀와 한국인 부모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1점(매우 못한다) ~ 5점(매우 잘

한다)으로 나타나게 원척도를 역코딩하였고 4

문항을 모두 합하여 평균점수로 만들어 분석

에 활용하였다. 청소년의 계승어 유창성 4문

항의 Cronbach’s α는 .97, 한국인 부모의 계승

어 유창성 4문항의 Cronbach’s α는 .97로 나타

나 모두 높은 수준이었다. 청소년과 한국인

부모의 계승어 유창성 일치도는 그들의 계승

어 유창성을 측정한 4문항의 평균 점수를 기

준삼아 총 4집단으로 나누었다. 청소년과 부

모의 계승어 유창성이 평균보다 모두 높은 집

단은 정적 일치 집단, 청소년과 부모의 계승

어 유창성이 평균보다 모두 낮은 집단은 부적

일치 집단을 나타내는 더미 변수로 코딩하였

다. 그 다음, 부모의 계승어 유창성은 평균이

상이지만 청소년의 계승어 유창성은 평균이하

인 집단과 부모의 계승어 유창성이 평균이하

이고 청소년의 계승어 유창성이 평균이상인

집단은 각각 불완전 일치 집단1과 불완전 일

치 집단2로 더미 코딩 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부모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 간 언어 유창성 일치도를 살

펴보기 위해 우선 개인 변인과 언어 유창성

평균을 중점으로 나눈 집단들에 대해 기술 통

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 부모관계 만

족도가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는 지를 알아보

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또한 집단 별

차이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Scheffe검정을 실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의 언어 유창

성 차이가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관계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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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종속변수

한국어 유창성의 일치도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만족도

→

계승어 유창성의 일치도

→

그림 1. 연구모형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개인(1수

준)-가정(2수준) 유형의 다층 선형회귀 모형

(multilevel linear regression model with random 

intercepts)을 사용하였다. 청소년 자녀는 각 가

정에 속하게 되는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같

은 가정 내 자녀들의 행동은 상호 종속적인

반면에 다른 가정의 자녀들과는 독립적이다. 

이러한 위계적 관계를 갖는 현상에 대한 자료

를 다층 자료(multilevel data)라고 부르며 이러

한 다층 자료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흔히 나타

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통상적인 선

형모형으로는 분석이나 해석이 어려우므로 다

층 선형회귀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Raudenbush & Bryk, 2002). 오직 하나의 오차

항(error term)을 가정하는 일반 회귀분석과 달

리 다층 선형회귀 모형은 자료의 위계적 구조

를 고려하여 청소년 자녀(개인 수준)의 특성

과 부모(가정 수준)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

여 종속변인을 예측하게 해준다. 즉 다층모형

에서는 측정 수준별로 여러 개의 오차항(error 

terms)을 가져 개인 내 변량( )과 가정 간 변

량( )을 고려하여 보다 종합적인 분석을 가능

하게 해준다.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모형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SPSS 18.0을 사용

하였다.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와 외국인 부모

의 한국어 유창성의 일치도 그리고 청소년 자

녀와 한국인 부모의 계승어 유창성의 일치도

가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종속변인

은 청소년의 부모관계 만족도, 독립변인은 부

모자녀 간 한국어 유창성의 일치도와 계승어

유창성의 일치도이다. 이들의 관계를 나타내

는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결 과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청소년 자녀의 특성

은 표 2와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부모관계 만족도는 평균 4.24점(SD=0.82)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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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Level 1 (N=4314)

부모관계 만족도 4.24 0.82 1 5

남학생 52.6% - - -

나이 13.40 3.84 9 24

 한국어유창성

정적 일치 집단 38.6% - - -

불완전 일치 집단1 (부모>청소년) 10.6% - - -

불완전 일치 집단2 (부모<청소년) 34.6% - - -

부적 일치 집단 16.1% - - -

 계승어유창성

정적 일치 집단 22.3% - - -

불완전 일치 집단1 (부모>청소년) 10.6% - - -

불완전 일치 집단2 (부모<청소년) 16.8% - - -

부적 일치 집단 41.2% - - -

 Level 2

외국인 부모성별(여자) 86.4% - - -

한국인 부모학력 3.12 1.21 0 6

외국인 부모학력 3.47 1.14 0 6

표 2.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부모에 대한 청소년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에

속하였다. 둘째, 독립변수인 부모자녀 간 유창

성 일치도를 구성하는 집단의 분포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어 유창성의 경우, 정적

일치 집단(38.6%)이 전체 인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이

부모보다 유창한 불완전 일치 집단1 (34.6%), 

부적 일치 집단(16.1%), 부모가 청소년보다 유

창한 불완전 일치 집단2(10.6%) 순으로 청소년

이 각각 집단에 속하였다. 하지만 이와 달리

계승어 유창성의 경우, 부적 일치집단(41.2%)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

로 정적 일치 집단(22.3%), 부모가 청소년보다

유창한 불완전 일치 집단1(19.7%), 청소년이

부모보다 유창한 불완전 일치 집단 2(16.8%)의

순으로 한국어 유창성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

다.

한국어 유창성과 계승어 유창성 일치도 수

준에 따른 부모관계 만족도의 평균 분포는 그

림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유창성

일치도는 정적 일치 집단(M=4.39, SD=.75), 부

모가 청소년보다 유창한 불완전 일치 집단

1(M=4.19, SD=.78), 청소년이 부모보다 유창한

불완전 일치 집단2(M=4.18, SD=.85)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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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Scheffe사후검증

한국어 유창성 72.82 3 24.27 37.26 .001 a>b=c>d

계승어 유창성 51.89 3 17.30 26.88 .001 a>b=c>d

오차 2771.87 4307 .64

합계 2897.39 4313

주. a: 정적일치집단, b: 불일치집단1(부모>청소년자녀), c: 불일치집단2(부모<청소년자녀), d: 부적일치집

단을 나타냄.

표 3. 한국어 유창성과 계승어 유창성 일치도에 따른 부모관계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그림 2. 부모자녀 간 언어 유창성 일치도에 따른 부모 관계 만족도 평균 비교

부적 일치 집단(M=4.03, SD=.87) 순으로 부모

관계 만족도 점수를 가졌다. 계승어 유창성

일치도는 정적 일치 집단(M=4.42, SD=.73)이

가장 높은 부모관계 만족도 평균 점수를 가졌

고 청소년이 부모보다 유창한 불완전 일치 집

단2(M=4.25, SD=.77), 부모가 청소년보다 유창

한 불완전 일치 집단1(M=4.23, SD=.81), 부적

일치 집단(M=4.13, SD=.87)순이었다. 정리하자

면, 한국어 유창성과 계승어 유창성 일치도에

서 정적 일치 집단이 가장 높은 부모관계 만

족도 점수를 가졌으며 불완전 일치 집단1과 2

에서는 비슷한 점수를 가지고 부적 일치 집단

이 가장 낮은 부모관계 만족도 점수를 가졌다.

부모관계 만족도에 대한 언어유창성 일치도

의 집단 간 차이를 알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시행하였고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한국

어 유창성 일치도와 계승어 유창성 일치도는

집단 간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첫째, 

한국어 유창성부터 살펴보면 부모관계 만족도

에 대해 정적 일치집단, 불완전 일치 집단1(부

모>청소년), 불완전 일치 집단2(부모<청소년), 

부적 일치 집단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다(F3,4307=37.26, p<.001). 집단 간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사후검증인

Scheffe 검정을 실시하였다. 부모관계 만족도는

한국어 유창성 일치도 중에서 정적 일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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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효과 회귀계수 SE t

   절편 -4.69 .11 -43.37***

 한국어 유창성1)

   부적 일치 집단 -0.38 .04 -09.86***

   불완전 일치 집단1(외국인 부모>청소년 자녀) -0.25 .04 -06.17***

   불완전 일치 집단2(외국인 부모<청소년 자녀) -0.20 .03 -06.48***

 계승어 유창성2)

   부적 일치 집단 -0.22 .04 -05.56***

   불완전 일치 집단1(한국인 부모>청소년 자녀) -0.17 .04 -04.24***

   불완전 일치 집단2(한국인 부모<청소년 자녀) -0.10 .04 -02.32***

 인구사회학적변인

   자녀성별 -0.01 .02 -00.23***

   자녀나이 -0.03 .00 -09.45***

   중도입국 여부 -0.16 .04 -04.01***

   외국인 부모성별 -0.07 .04 -01.67***

   한국인 부모학력 -0.02 .01 -01.71***

   외국인 부모학력 -0.02 .01 -01.75***

 무선효과 분산 표준편차

 가정 수준 변량 -0.30 .02 -18.44***

 개인 수준 변량 -0.33 .01 -27.71***

1) 한국어 유창성 정적 일치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삼음

2) 계승어 유창성 정적 일치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삼음

주. *p<.05. **p<.01, ***p<.001

표 4. 부모관계 만족도 예측모델(N=4314)

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불완전 일치 집

단2와 불완전 일치 집단1이 부적 일치 집단보

다 높았으며 부적 일치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가장 낮았다. 둘째, 계승어 유창성 정

적 일치 집단, 불완전 일치 집단1(부모>청소

년), 불완전 일치 집단2(부모<청소년), 부적

일치 집단 사이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3,4307=26.88, p<.001). 마찬가지로 집단 간 차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Scheffe 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계승어 유창성 일치도 중

에서 정적 일치 집단이 가장 높은 부모관계

만족도를 나타냈다. 불완전 일치 집단1과 불

완전 일치 집단2은 부적 일치 집단보다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부모관계 만족도를 가

졌다. 결과적으로 부모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어 유창성의 일치도와 계승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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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성의 일치도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

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층선형회귀모형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한국어와 계승

어의 언어 유창성 일치도가 부모관계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과

가정의 위계적 구조를 고려하는 다층선형회귀

모형을 사용하였다. 언어 유창성 일치도에 속

하는 각 집단이 부모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적 일치 집단을 준거

집단으로 하고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포함한

다층 선형회귀 분석을 한 결과는 표 4에 제시

하였다. 먼저 모델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모델의 무선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무선효과의 절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 =18.44, p<.001), 이는 각 가정마다 가지는

값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층선형회귀모

형을 이용하여 모델을 분석하는 것이 적합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정 간 변량의

총변량에 대한 비율은 집단 내 상관계수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라 불리는데

이는 전체 변량 중에서 가정 변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즉 이 분석모델에

서는 부모관계 만족도 변량의 약 48%가 가정

차이에 의한 것임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 분

석모델을 살펴보면, 한국어 유창성과 계승어

유창성의 정적 일치 집단을 기준으로 모든 집

단이 부모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

치고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어 유창성

의 경우, 외국인 부모와 자녀가 모두 유창하

지 않은 부적 일치 집단(b=-0.38, p<.001), 외

국인 부모가 자녀보다 유창한 불완전 일치 집

단1(b=-0.25, p<.001), 자녀가 외국인 부모보다

유창한 불완전 일치 집단2(b=-0.20, p<.001)은 

외국인 부모와 자녀가 모두 한국어가 유창한

정적 일치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부모관계 만족도를 예측하였다. 또한, 계

승어 유창성의 경우에 한국어 유창성과 마찬

가지로 한국인 부모가 자녀보다 계승어가 유

창한 불완전 일치 집단1(b=-0.17, p<.001), 자

녀가 부모보다 계승어가 유창한 불완전 일치

집단2(b=-0.10, p<.05) 그리고 한국인 부모와

자녀가 모두 계승어가 유창하지 못한 부적 일

치 집단(b=-0.22, p<.001)이 정적 일치 집단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부모관계 만

족도를 예측하였다.

논 의

단일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국

제결혼 등으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현재 청소년기에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수보다 앞으로 청소년기에 접

어들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가 훨씬 많은 상

황에서 이들을 위한 다차원적인 지원이 필요

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문화

지원법을 제정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위

해 다문화 이주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생

활이나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부모로 이루어져 한 가정 내에 한국어 및 계

승어 두 가지 언어가 존재하는 우리나라 다문

화 가정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은 상대적

으로 많지 않다. 더불어 다문화 청소년의 발

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부모자녀 관계를

언어 유창성에 기반을 두어 살펴보는 연구도

많지 않아서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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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

자녀 간 한국어 유창성 일치도와 계승어 유창

성 일치도가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한 부모관계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부모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

모자녀 간 언어 유창성의 일치도를 네 집단으

로 나눠 검증한 결과,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

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의 결과를 토대로

한 본 연구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간 언어 유창성의 일치도에

따라 부모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

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한국어 유창성의 불

완전 일치 집단1, 2와 부적 일치 집단, 계승어

유창성의 불완전 일치 집단1, 2와 부적 일치

집단은 각각 한국어 유창성 정적 일치 집단과

계승어 유창성 정적 일치 집단보다 낮은 부모

관계 만족도를 예측하였다. 즉 한국어 및 계

승어 모두에 대해 부모자녀가 언어를 유창하

게 하는 정적 일치 집단일수록 가장 높은 부

모관계 만족도를 예측하였다. 이는 청소년이

부모와 함께 주류사회 언어를 유창하게 할 경

우 부모자녀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선행연구와 자녀가 계승어를 유창하게 할수록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와

도 일치되는 결과이다(Gorodzeisky et al., 2014; 

Oh & Fuligni, 2010; Portes & Rumbaut, 2001). 

특히 한국어 유창성의 일치뿐만 아니라 계승

어 유창성의 일치도 부모관계 만족도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다문

화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 사용이 격려될수록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한다는 연구

(허청아, 2014)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중언어교육은 소수 언어에 대한 사회

적 가치를 부여하고 청소년 자녀로 하여금 외

국 출신 부모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만들 것

이며 나아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정체성 확립

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

지만 주류사회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부모

나라의 언어에 대한 활용도가 낮아진다는

Fillmore(1991)의 연구와 다문화 가정 내 이중언

어의 사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라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계획과 절차에 이

루어진다는 Okita(2002)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

화 사회의 진입 궤도에 오른 현 한국의 상황

에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

화 정책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해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자

녀들이 외국 출신 부모의 모국어와 문화를 이

해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이중언어 프로그

램을 지원하는 등 기존 한국어 교육에 중점을

두던 것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구축하려는 시

도를 하고 있으나 아직은 적은 교육 횟수, 교

사의 전문성 우려, 교재 부족 등의 한계를 보

이고 있다(김이선 등, 2010). 또한 한국인 부모

와 청소년 자녀가 계승어를 유창하게 하는 정

적 일치 집단일수록 부모관계에 만족한다는

본 연구 결과를 고려했을 때 다문화 프로그램

의 대상이 기존 외국 출신 부모 위주에서 한

국인 부모와 자녀로까지도 확대되어야 할 필

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남편이나 아버지의 자녀교육 참여에

대한 대안은 다문화프로그램에서 고려되지 않

고 있는 상황이다(김이선 등, 2010). 김영란

(2015)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의 외국

출신 여성들은 자신들의 출신국가 언어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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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대해 가족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또한 자녀에게 출신 국가의 언어와 문

화를 물려주길 바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문화 가정 내에서 외국 출신 부모가

한국어뿐만 아니라 외국 출신 부모나라의 언

어에 대해 가족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

북지역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시행한 김선정(2010)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교육에서 차지하는 다문화 가정 아버지의

역할이 일반 가정 아버지의 역할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아

버지들을 포함한 가정과 학교생활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따라서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에게

도 외국 출신 부모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

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을 활성화할 것

을 제안한다. 특히, 한국인 남편이 외국 출신

부인에게 한국 문화 익히기만 강요할 때보다

부인의 출신 국가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배려

할 때에 부인의 한국적응이 더욱 수월하다는

성현란(2011)의 연구를 고려하면 다문화 가정

내의 상호 언어이해를 통한 관계의 회복이 더

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존의 다문화 가정 내 언어에 대한

연구가 부모 및 자녀가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

를 살펴본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사용

언어뿐 아니라,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언어 유창성이 일치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네

개의 집단(정적 일치, 불완전 일치1, 불완전

일치2, 부적 일치)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

히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되게 부모와 청소년

자녀가 둘 다 계승어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

는 정적 일치, 부모가 청소년 자녀보다 유창

한 불완전 일치 집단1, 청소년 자녀가 부모보

다 유창한 불완전 일치 집단2, 부모와 청소년

모두 유창하지 않은 부적 일치 집단으로 나누

어 부모자녀 간 언어 유창성의 일치도에 따른

부모자녀관계 만족도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았다. 부모의 한국어 유창성 수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본 것은 다문화 가정 내 외국 출

신 부모와 자녀가 겪는 부모자녀 관계성을 이

해하는데 있어 단순히 한국어 사용가능 여부

가 아닌 유창성의 차이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관계성의 상이함을 인정하며 이를 고려

한 현실적인 교육이 재고 되어야함을 시사한

다. 또한 청소년의 계승어 유창성 수준에 따

라 부모자녀관계 만족도를 나누어 살펴본 것

은 다문화 가정 내 의사소통 및 관계만족도에

있어서 책임이나 노력이 외국출신부모에게만

있지 않고 청소년 자녀의 외국출신부모를 이

해하려는 노력이 관계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해외

다문화 연구는 대부분 가족이민으로 인해 형

성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부부

간 언어차이는 크지 않으나 세대간의 언어차

이가 존재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계승어

와 주류사회언어 유창성에 따라 그룹을 나누

어보면, 계승어 유창성에 있어서는 대부분 부

모가 자녀보다 뛰어나며 주류사회언어 유창성

에 있어서는 자녀세대가 부모보다 더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보다

주류사회언어를 더 잘하는 불일치 집단(한국

어 불일치2) 또는 부모가 자녀보다 계승어를

더 잘하는 불일치 집단(계승어 불일치1)만 발

생하고, 대부분의 선행연구도 이 두 집단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는 경향이 있었다. 한

국의 다문화 가정은 국제결혼에 기인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사용하는 언어

유창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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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대상으로 하였던

집단들보다 더 세분화 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자녀가 한국인 부모보다 계승어를 잘하는 집

단(계승어 불일치2)과 외국인 부모가 자녀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는 불일치 집단(한국어 불일

치1)이 한국의 다문화 가정에서는 기존의 집

단에 추가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한국의 특

수적인 상황을 본 연구에서 반영하고자 하였

다. 부모와 자녀 모두 언어 유창성이 높은 준

거집단에 비해 두 개의 불완전 일치 집단이

부모관계 만족도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

으며 가장 낮은 부모관계 만족도를 보인 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 언어 유창성이 낮은 경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다문화

가정 내 언어에 대한 연구가 일치와 비일치로

나누어 살펴본 것에 대하여 비일치 집단에도

다양한 집단이 존재할 수 있으며 유창성 일치

도 차이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가 상이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한

가정 내에 한국어 및 계승어 두 언어가 존재

함에 따라 부모자녀 간 언어 유창성에 따른

그룹이 다양할 수 있다는 한국 내 다문화 가

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구에 대한 필요성에

힘을 더한다.

청소년 자녀가 부모보다 언어 유창성이 높

은 불완전 일치 집단2와 부모가 청소년보다

높은 언어 유창성을 보인 불완전 일치 집단1 

모두 준거집단보다 낮은 부모관계 만족도를

예측한 결과는 일치되지 않는 언어 유창성으

로 인해 준거집단에 비해 의사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전

자의 경우, 청소년 자녀가 언어 중개자 역할

을 수행할 때 부정적인 관계를 경험한다는 연

구 맥락과 일치한다(Dorner et al., 2008). 부모

가 서투른 언어를 구사할 때, 보다 유창하게

언어를 구사하는 청소년 자녀에게 부모로써

마땅히 해야 할 일들까지도 공유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 자녀로 하여금 종종 부

담감을 갖게 한다. 만약 부모의 언어 의존도

가 지속될 경우 부모자녀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청소년 자녀로부터 부모로서의 권

위를 존중받기 어려울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청소년 자녀가 계승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할

때 부모 세대와 갈등을 겪게 된다는 Hinton 

(2001)의 연구와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청소년

자녀가 계승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할 때 외국

인 부모와 심도 있는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대화의 주제나 지속 시간에 한계가 생기게 되

어 부모자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배경이나 관습을 이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가미할 수 있다. 하지만 우

리나라의 경우 다문화 가정 내 자녀에게 계승

어 사용에 대한 장려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

고 있으며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여전히 다문

화에 대한 수용도의 폭이 넓지 않아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 낮은 언어 유

창성을 보이는 부적 일치 집단의 경우, 가장

위험한 집단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와

자녀 모두 한국어나 계승어 사용에 있어서 서

투르다면 이것은 분명 부모와 자녀 간 소통에

있어서 직접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문화 가정 내의 한국어

사용을 장려하되, 계승어 사용의 필요성에 대

한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부모와 자녀 모두

낮은 언어 유창성을 보이는 부적 일치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은 현재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

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지원으로부터

소외된 다문화 가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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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는 현재 시

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놓치는 사각지대가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 앞서 언급된 선행연구를 통해

현 다문화가정 언어 지원프로그램이 교육대상

자들의 상이한 언어 수준을 반영한 교육을 제

공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아버지와 자녀도 언어

교육의 대상으로 삼되, 가족 구성원 간에 유

창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다를 수 있고, 

유창성의 수준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

려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즉, 일방

적 정보전달 방식이 아닌 교육 대상자들의 수

준을 반영한 세분화된 교육적 접근 방식을 고

려해야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와 자녀의 언어 유창

성의 일치도가 부모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으

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

는 언어적 차원만을 고려하여 부모자녀 관계

를 살펴보았으므로 해석에 한계를 가질 수 있

다. 따라서 언어와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매개변인을 활용하여 관계

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

안한 언어중개자, 의사소통의 문제, 역할의 뒤

바뀜으로 인하여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

을 참고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사

부담 정도, 의사소통 수준, 청소년의 가정 내

역할 등의 변인을 추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

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 조사로 실시된 데이

터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부모자녀 간 언어 유

창성의 차이와 부모관계 만족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부모자녀 간 언어

유창성의 차이가 부모관계 만족도를 좋거나

나쁘게 하는지, 아니면 부모관계 만족도가 좋

고 나쁘기 때문에 부모자녀 간 언어 유창성에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중요한 변인인

부모관계 만족도는 자녀가 인식한 아버지에

대한 관계만족도 1문항과 어머니에 대한 관계

만족도 1문항만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기 때문

에 내용타당도 면에서 부족함을 보일 수 있다. 

이는 2차 데이터 사용의 한계를 나타내며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더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모관계 만족도 변인을 사용하여 연구

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문화 가정 언어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는

부모와 자녀의 주류사회언어(한국어) 유창성과

계승어 유창성을 모두 살핀 연구가 부재했던

것을 고려하여 볼 때, 본 연구는 외국인 부모

와 한국인 부모로 이루어져 있어 한 가정 내

두 가지 언어가 존재할 수 있는 한국 내 다문

화 가정의 특성을 잘 반영한 연구라는 의의를

가진다. 또한 언어 유창성과 청소년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살폈다는

점에서 다문화 가정 내의 의사소통의 중요성

을 강조한다는 함의를 가진다. 나아가 한국어

및 계승어 유창성을 정적 일치 집단(부모=청

소년), 불완전 일치 집단1(부모>청소년), 불완

전 일치 집단2(청소년>부모), 부적 일치 집단

(부모≠청소년)으로 나누어 기존 연구보다 세

분화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살펴보았다는데 의

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 내, 한국

어와 계승어 유창성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지

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향성을 제

시하여 결국 다문화 가정 내의 건강한 가족관

계 형성이 곧 건강한 한국의 다문화를 이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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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or Ethnic Language Fluency and

the Quality of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Jisu Park          Youjin Koh          Yoonsun Han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has entered a multicultural society. As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y grows, identifying 

factors that facilitate family adjustment seems importan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nd children 

can be a crucial predictor in family adjustment. Thus this study examined how the concordance/ 

discordance in language fluency affects youth's satisfaction towards their parents. This research employed 

the 2012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NSMF) using 9 to 24 year-old multicultural 

youth’(N=4314) data and that of their parents. Since some youth were from the same family, we used 

Multilevel Models to take into account youth-level data (level-1) and family-level data (level-2).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oncordance/discordance in both national and ethnic language fluency is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youth. Second, youth’s satisfaction toward 

parents is highest when foreign parent and youth are fluent in Korean, as well as, when Korean parent 

and youth are fluent in ethnic languages. These findings can suggest directions for Korean multicultural 

policy to encourage fluency in both Korean and ethnic languages in multicultural families.

Key words : Korean immigrant youth, language proficiency, ethnic language us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multicultural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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